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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광주시 ‘힘내요 대한민국’ 2차 기획전 진행
올해 상반기 광주 지역 영세 소상공인 매출 전년대비 47% 성장
연말까지 400여 종 광주 지역 중소상공인 상품 최대 60% 할인

2020. 10. 05. 서울 — 쿠팡과 광주시가 광주 지역 중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에
나선다. 쿠팡은 ‘힘내요 대한민국’ 2차 기획전을 열고, 광주 지역 중소상공인 입점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4월부터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을 열고 품질이 우수한 지역 중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해왔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쇼크로 실물경제가 타격을 입기 시작한 이래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편의점, 홈쇼핑
영역에서 매출이 감소하거나 유지했지만, 인터넷 쇼핑 부분은 언택트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약 15%에 달하는 매출 성장을 기록했
다. 쿠팡과 함께한 광주 지역 영세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 대비 47% 성장해
전체 인터넷 쇼핑 부문 평균치보다 3배 더 성장했다.

쿠팡과 광주시는 이 성과에 힘입어 연말까지 ‘힘내요 대한민국’ 2차 기획전을 이어간다. 이번 2차 기획전에서 쿠팡은 총 1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광주 지역 중소상공인 상품 마케팅, 광고 활동을 지원한다. 광주시도 예산 1억원을 투입해 고객에게 즉시 할
인 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은 이번 기획전에서 광주 지역 상품 400여 종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 쿠팡은 로켓제휴 서비스, 상품광고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코칭 서비스 등을 제공해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쿠팡의 전국 물류네트워크는 광주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비즈니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광주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쿠팡이 제공하는 고객만족에 최적화된 판매 환경에서 성장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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